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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기선행지수, 
7개월 연속 하락

김세중 선임연구원

 OECD의 34개 회원국 경기선행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경기둔화 가속화 우려

가 높아짐

 9월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대비 0.5p 하락한 100.4로 나타나면서 경기선행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 중 일본, 러시아, 미국 등 3개국 경기선행지수는 장기평균 수준인 10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브라질, 중국, 인도 등과 유로존은 모두 100 이하로 

하락함.

 특히 유로존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의 경기선행지수는 8월 100.4에서 9월 99.1로 하락하면

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으며,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3.0%에서 2012년 1%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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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채 규모 감축 압력에 따른 정부의 재정정책 여력이 약화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이 요구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창업활동율이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와 부채규모 삭감 압력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경기회복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나 2011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창업

활동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가파르게 하락한 창업활동율은 2010년 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호주, 노르웨이, 스페인 등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증가율이 감소를 보이고 있음.

 반면 기존 사업의 파산율은 금융위기 당시 가파르게 상승한 후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한편 IMF는 11월 14일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전망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경기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가난한 국가들에게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함.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1.5%p 하락할 경우 가난한 국가의 성장률은 1%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빈곤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함.

 IMF는 지난주 선진국이 경기부양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세계경제가 또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가난한 국가들의 재정상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양책을 

기대하기 힘들며, 선진국들도 이들을 지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2012년에 글로벌 경기 하락이 발

생할 경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7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Wall Street Journal 등, 11/15)


